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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4m 75㎝. 높이 1m 97㎝. 먼저
규모에서 압도한다. 복도 한 쪽 벽면을
다 차지할 정도다. 대작(大作)이다. 앞
엔 포토존까지 마련해놨다. 평택시청 2
층로비에걸린자수작품이다.

작품은 크게 3개 영역으로 분할돼 보인
다. 세로로 흐르는 잔잔한 개울물(오른
쪽)과 세찬 폭포수(왼쪽)가 자연스런 구
획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깊은 산이 배
경인 각각의 영역은 여러 종의 동물이
새겨져 있다. 폭포수가 흐르는 쪽은 호
랑이, 곰, 원숭이가 있다. 폭포수로 거슬
러 오르는 물고기를 잡은 곰이 생생하
다. 멀리 산양과 나무 사이로 여우도 보
인다.

작품 중앙은 초식동물로 가득하다. 토
끼, 노루, 사슴, 양이 한가롭게 풀을 뜯
거나 쉬거나 물을 마시고 있다. 개울이
있는오른쪽도중앙과별차이가없다.

다람쥐, 노루, 사슴이 먹이를 먹거나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물가엔 수달도 있
다. 자수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작품은
디테일이살아있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평화롭다. 육식동물
인 곰의 먹이활동마저도 폭력적이거나
잔인해보이지 않는다. 동물을 주인공으
로 배치한 영향이 크다. 덧붙여 작품에
친근감이 느껴진다면 이유는 따로 있다.
동물이 가족단위로 모여 있다는 사실이
다. 호랑이, 곰, 원숭이, 사슴, 다람쥐….
여지없다. 감히누구도어쩌지못하는,

가히신성가족이라부를만하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작품은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상 세계
로나가진못하고있다. ‘암소와곰이함
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
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성경에서그리고있는이상세계다.

가족끼리. 에둘러 왔지만 작품의 주제
다. 이를 ‘우리민족끼리’로바꿔읽으면
논리의 비약일까. ‘북한공훈예술가’ ‘김
영춘’, 시가소개한작가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그의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의
교시, 그리고 당의 문예정책을 충실히
따른내용의창작활동이가장두드러진
예술인에게 국가적 최고의 국기 훈장
제1급인 인민예술가 칭호와 그 다음 급
수인 공훈예술가 칭호를 부여하는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KBS 통일방송 북한
백과 내용이다. 그래도 논리의 비약이
라고 할 텐가. 문예사조나 사회주의 리
얼리즘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래
도북한공훈예술가작품을걸었을까.

평택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 동
맹 상징도시’라고 말한다. 말에서 끝나
지 않는다. 미8군 사령관, 연합사 부사
령관, 유엔사 부사령관 등을 초청하는
‘한미우호 신년하례회’, 3억여 원을 들
여 개최하는 ‘국제 평화·안보 포럼’ 등
으로뒷받침하고있다.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다. 평택은 주한미군이 집결해 있는
도시다. 북한의 핵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핵추진 탄도유도탄 핵잠수
함, 캔터키함의 부산 입항은 남·북 간
대결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데 부족함이 없다. 평택시가 자랑삼
아 수년 간 시청 메인 공간에 걸어놓고
있는북한공훈예술가작품이그로테스

크하게 보이는 이유다. 시는 무슨 생각
으로 작품을 걸었을까. 시민은 그런 평
택시를, 작품을,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
고 있을까. 여기서 안치환의 노래 ‘아이
러니’가떠오르는건무슨이유일까.

평택시청에 수년 간 걸려 있는 북한공
훈예술가 작품은 부적절 논란과 함께
국내 반입의 적법성, 대가성 의혹도 해
명이 필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평택저
널 취재 결과 해당 자수 작품은 A 업체
관계자가 외국에서 구입해 한국에 들여
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
한물품을반입할때 거래형태, 대금 결
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을 받도록 했다. 자수 작품이 적법한 절
차를 거쳐 반입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
한 대목이다. 만수대 창작사 작품의 경
우 UN안보리제재를받기도한다.

다음은 대가성 여부다. A 업체는 평택
시 대중교통과 관련 공사를 했다고 한
다. 시 관계자는 “A업체가 공사를 마치
고 감사의 표시로 시에 작품을 기증했
다”고 했다. 대가성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평택시가 명쾌한 답변을 내
놔야한다.

박명호기자

한미동맹상징도시? 수년째북한공훈예술가작품‘버젓’

평택시, 본청에 건 자수작품 ‘논란’
시, 겉으론 평화 표방…그로테스크
시 사업한 업체가 기증…대가성 의혹
‘남북교류법’이행 반입여부 해명 필요도

평택시청메인공간에걸린북한공훈예술가김영춘의자수작품. 사진=평택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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